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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의 모원 공동체에서

마리아 데레사 안나 마리아 꼴라리니 수녀님 선종

(MARIA TERESA SR ANNA MARIA COLLARINI)
92 세 65 년간 수도생활

“모든 것이 하느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소서”라고  1969 년 안나 마리아 수녀님이 어떤

편지에 쓴 이 말씀은 수녀님의 긴 섬김의 삶의 정신을 잘 표현 해줍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라”(시편 88)고 노래한 전례의 시편작가와 참으로 일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데레사는 1921 년 7 월 7 일 알파고의 뿌오스( Puos D’Alpago (BL)) 에서

태어나서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복한 가정의 10 남매중 6 째로서 그야말로 양대

세계대전 사이에 사셨습니다. 23 세때 자신의 고향에서 처음 빠스또렐레를 만나서 거기서

1944 년 11 월 1 일 입회했습니다.

  1947 년 1 월 5 일 젠자노로 옮겨서 수련을 했고,  1948 년 10 월 28 일 안나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첫서원을 했으며, 그곳에 1950 년까지 남아서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소임을 기꺼이 수행했습니다.

1950 년부터 1952 년까지 까르디날레 공동체에서 유치원을 도와주면서 지냈고,

1962 년까지 종신서원을 준비하면서 메돌라 공동체에서 지냈습니다.  1954 년 2 월 7 일

알바노 나지알레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항상 웃었으며 다양한 사도직과 상황 안에서도 항상 단순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으면서 형제적 삶을 살았습니다. 수녀님이 공동체를 사랑한 것은 입회 당시 수도회가

시작한지 6 년밖에 되지 않은 빠스또렐레의 수도적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한 것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가족 안에서 살았던 경험은 사목 사도직과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소임을 수행하는

여러 기간에 있어 끈기와 적응의 정신, 근면과 같은 성향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1963 년 알바노에서 1 년간 중지 했던 이후 1983 년까지 안나 마리아 수녀님은

유치원에서 사랑으로 가르치면서 여러 본당에서 사도직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교리와

가정방문 특별히 학교에서 더욱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30 년간의 사도직 생활은  Paderno D’Adda (CO), a Ricigliano (SA), Pannarano

(BN), a Budrione (MO), a Monsole di Cona (VE), a Bevazzana (UD) 에서 이루어졌고 ,

1971 년에서 1974 년 토르산 로렌조의 공동체 책임자 시절과 1977 년에서 1983 년의 서로

다른 두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노의 모원 공동체에서 자신의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30 년을 빨래방을 담당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힘이 거의 다 빠져나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모원의 한 간호사 자매의

사랑 어린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안나 마리아 수녀님은 점점 청력과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의 생의 마지막 달에 그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말은

“감사”입니다. 이 한 단어는 그의 삶과 그의 영적, 사도직적 여정의 진수를 종합한

단어입니다.

매일 미사 성제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고 수녀님을 돌보는 자매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자신의 방에 조용히 남아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안나 마리아 수녀님,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긴 삶을 선물하셨고, 당신은

“여러분은 하나의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 불을 밝혀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 때까지

주님을 위해 모든 물리적인 힘과 에너지를 소진해야 합니다. “ 라고 하신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권고를 수행하면서 사셨습니다.

안나 마리아 수녀님, 단순하고 겸손하게 사랑을 위해 당신을 소진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당신의 기도와 함께한 현존은 우리 공동체의 삶의 커다란 부분을 동반 해 주셨고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빠스또렐레와 함께 선한목자 예수님께 우리와 당신의 가족들을

기억하시어 말씀 드려 주시고, 바오로가족 설립 100 주년을 맞는 모든 바오로가족

구성원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목적 성소를 충실하고 겸손 하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전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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